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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hill以刀쏟欲代樹木作比l폐, 說明病病的形成, 雖有外來病因的↑훗鍵, 但主要還是從體質的彈弱

來決;定。l;_J, 鎬中것lj행h種不同的樹木寫例, 說明在每1'季節中, 分別受쫓iJ 담然界風露몹雨等影響, 因

樹木휩地有댄뼈的不同, 其해뽑的程度亦各有不同 又把這1'情況딘A體的發病過程相聯系, 以五

헨不同的病變랐i§IJ, 說明핏病的發生, 也머二fA體땀節, 皮1협, 勝理的堅固딘~m:弱等情j兄來決定的. 

木篇因~t~폈[폐述ii種不同的病變, 所以稱행五變篇. 

R점짧詞; BRir;X. 消}댐, 3놓熟, 留젠, 핸聚, 

I . 縮 論

「五變」은 『핫1했l꾀』 第때十六에 f꾀述되어 있는 

데, 『甲ι』에는 싼八 第←→ 第二, 卷十 第二, 卷

-|→←→第六, 양十」二第六에, 『類經』에는 짱十七 「

삿病셋~[. B래|‘권變」에 샀述되아 있디 

木짜플 『 ti'i%;內經띈句索.|』에는 모두 르현 

五f치〕호, 『펴1행l꽤샌白 ljrSJq~』에서는 八펴으료, 『붉 

해;內젠핑핏1\:,퍼3펜校j主듭끔~'f!』 고} 『핫텅↑l꾀經校*뭔』 에 서 는 

:IL한으호 나누고 있는데 , 著者는 『黃해;內經章 

句索낀|』어l 따리 三딛ri:, 五節로 나누어 Nf究하 

였디. 

木염1은 自然現象을 빌려 판l까l의 變化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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因과 內因이 複合的으로 作用하여 發生한다 

는 것을 說明하고 있으며 , 아울러 됐病의 發

生과 發展은 ‘內外相得’의 狀況下에서 발생하 

는 것이므로 外界病因의 角度로만 病病을 認

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다 

시 만히 면 핏病의 發d:c이 대게는 )TI\l,f펙자·띔‘ 등 

外%의 f훗犯에 의하지만 發病與否의 決定的인 

要素는 사람 體質의 ?퍼弱에 달러 있다는 것이 

다. 동시에 風1欣, 消빼, 寒熟, 留便, 積聚의 五

種病變을 例로 들어 內因이 淚病發生의 決定

的 要因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이들 

淚病은 치료보다는 據防이 중요하디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本篇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가운데에는 댐 

植, 錯簡, 假借된 부분이 많고 앞뒤의 文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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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어 있는 부분도 있어 理解하기가 몹시 어 

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여러 版本과 歷代 註

釋家들의 댐f究成果를 參照하여 校動과 較註를 

하고, 여기에 縣、n士와 國譯을 加함으로써 原文

의 보다 정확한 理解를 돕고자 하였다. 

II. 鼎究方法 및 資料

1. 昭究 方 法

본 篇은 內容을 이해하기 쉽도록 本文과 註

釋에 縣q土와 校趣j을 하고 字句解,較註·考察·直

譯·意譯의 JI볍序로 연구하였다. 

가. 原文은 『聚珍做宋版印本』을 底本으로 하 

였다. 

나. 본문의 단락은 『黃帝內經章句索引』 , 『靈樞

經白話解』, 『黃帝內經靈tllbt~校注語譯』, 『

靈*歐펌交*뚫』을 參考하여 그 內容에 따라 

三章, 五節로 나누었다 

다. 縣n士는 傳來의 方式을 基本으로 하였고 

가능한 現代化하려고 노력하였다. 

라. 校歡은 「表-」의 文敵을 涉繼 • 調쭉하였 

다. 

마. 字句解는 各家의 註釋을 比較 參照하여 

자F、文의 뜻에 가장 合當하다고 認定되는 

륨과 힘II을 選擇하였다. 

바. 較註는 「表二」의 十種 冊究資料의 註釋틀 

을 같은 內容別로 모았으며 , 그 가운데 가 

장 適合하다고 認定되는 註를 國譯하고 

‘@’로 표시하였으며, 註釋의 頂文들은 뼈1 

註處理하여 參考하도록 하였다. 

사, 直譯은 本文의 文法에 充實하도록 하였다. 

아. 本 jiff究에 사용한 各種 符號는 校敵에 

‘。이’, 字句解에 ‘(00) ’, 較註에 ‘[m]’, 引用文敵

에 ’『00』’, 文敵의 章節에 ‘「00」’, 빼註는 

‘1) ‘ 2), 3), 4)’의 一連훔號로 表記하였다. 

2, 昭究資料

『靈樞·五變』에 對한 짜究 

표 1. 校敵에 引用한 文敵 및 m용隔 

짧 
뿔; 名 ml}稱

號

1 元至元己띠胡~吉林뽑;堂刊本 胡本
{ 

2 明成化十年甲午熊E'\;種德堂刊本 熊本
」-

3 明練씀書林周B校重刊本 周本
휩帝內 

4 經靈樞明萬歷二十九年醫統正服聚뿔本 統本
校注듭펴 

5 
譯에서 

明金陸尙義爾刊本 金陸本

6 인용한 明刻本 明本- 書目
7 뀔以周『內經鍵후lj』j않8甲申校~lj本 합校本 

8 LU每i힘.樓影印道藏本 滅本

9 日本田中淸左衛門갖lj本 日刻本

10 日本舊妙本 日妙本

11 黃帝鍵갓甲ζ經 甲ζ

12 黃帝內經靈樞注鏡發微 注당쯤發微 

13 黃帝內經靈樞集注 集注

14 類經 것!lH:팬 

15 靈樞識 靈↑區識

표2. 較註書텀 및 略稱

짧 
註釋家 時代 書目 略稱

號

1 馬時 明 뀔帝內經注품發微 馬

2 眼介寶 明 갯흉經 景f돕 

3 張志總 明 黃帝內經靈樞集注 張

4 윌元ii'~ 淸 靈↑圖뽑解 t월 

5 판波元簡 1756 용용樞識 ff波

6 陳뽑陳·鄭卓 
A 

1862 靈樞經白話解 白話解

7 楊維↑썼 1976 t한帝內經뽑解 
傑

(靈樞)

8 海江抽짧 1981 靈樞講義 海江

9 郭짧春 1981 
뭘帝內經靈t~껴찢語 

語5뿔 
5뿔 

1[ 河北醫學院 1982 靈樞經校釋 校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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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V이‘ 17-4 

III. 本 論

第-헬 淚病發生의 要素

[J京 文l

융웅냄￥問까 •• 、兪티 ~flfl 컨얘 百%동ξ*감期(!)샌」어1 ’와 

生차風.폐寒훌•I나 衛좋£쩌λ購理싸 或復遺(2)

하고 或留止하여 或鳥風‘R활)f出 •I고 或쩌消演•I고 或

쩌寒熱하고 或흙짧뼈1) •I고 或鳥積聚*}야 냉암~~);/; 

삶효융 不可勝數라야냐 願flfJ其#:.·1노。1 다 夫同 B훈得까. 

에 或病Jl:.하고 或病彼야나 ;훌春Ji:...i.;쩌λ生風‘乎인 

꺼 4可其異서L오 

少兪티 夫£ξ生)!\.春2) 는 非r:J.私百끓&요 共行

。l 상平正直(3) 。1 라 犯春得ξ야고 避春得無짧하나 

非求(4)λ。l요 1퍼λ힘犯ξ나이다 

용융帝티 一n훈遇風‘•I야 同 R훈待病。1어놓 其病용異•I 

니 願뼈共M:.<1노이다 

少兪티 훌乎랬라 問。1시여 請승삶,'A~l:.liiλ호랴이다 llI. 
λ。l 摩쭈n-(5),,고 觸刀삐(6) 하야 劉(7)#木할새 木ξ

l양陽(8) 에 尙有堅JW.싸 堅흉不λ하고 JW.캘tJt뻐하여 

£共交節(9) •I여는 1뀐故(lO)JTjf-;훤。l 라 夫一木ξ中

어)£ 堅麻不同하야 堅者는 째에•I고 8危春는 易11h。1용 

;κ共**木i;不同에 Jtξj형짧과 ~tξ찢'.}',} 1퍼용 

異耶랴오 夫木ξ훌花先生葉春쓴 遇春箱烈風‘511]

花落1퍼葉姜하고 久購大후J!iJJW.木漢;t春는 技條

it'.9'1퍼葉쫓*}고 久l찢잖i더쩨漢;t多 it春는 Jti윷 

쩌灌(11) •I고 쭈風暴起J!iJ댐~n危(12)ξ木。1 技析*π(13)

{흉 •I고 秋짧찾Ji1.Jl']剛脫i;木。1 根搖1퍼葉落써 凡

Jl:.표흉i 융갱Jflf傷。I-:'· ;상·λ乎•1-•-

융용씌우티 以λ應木은 奈4可오 

少兪答티 ;j'-3~ .. flf傷에L에 합傷共技냐 {lξ剛R危

(14),퍼堅•I연 未成傷샌」라 λξ有常病서L도 껴;因其 

骨節;t;홉B홍.f_'fξ不堅E되春*}야 쩌i;所송건L랴 *文호 

常f월꺼휠샌」니。l다 

I校뻐l 

1) 留돼 . 元刊本, 胡本, 滅本, Fl 갖lj本, 펴校本에 

는 ‘留젠’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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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夫天之生風者; 統本, 金陸本, 黃校本에는 

‘夫天之風者’로 되어 었다. 

[字 句 解】

(1) 期; 時也, 때 기. 

(2) 復還; 病病의 {형變, 傳移를 발함 

(3) 公平正直. 風의 發生頂、因이나 變化規律에 

客觀性이 있다는 말엠. 

(4) 求· 찾을 구. 

(5) 쏟규; 도끼. 

(6) 刀빼; 칼 

(7) 剛. 깎을, 쪼갤 착. 

(8) 木之陰陽· 나무 중 해를 향하고 있는 부분 

을 陽, 해를 등지고 있는 부분을 陰이라고 

한다-
(9) 交節. 結節也, 나무의 마다 . 

(1이 缺; 缺鎭, 破鎭.

(11) 皮慣而뼈· 樹皮가 문드러져 물기가 흥건 

함, 

(12) 剛脫; 剛彈하고 麻弱함 

(13) 에. 기지 없는 니무 올 

(14) 剛脫, 彈度.

I較註】

[ 1] 윷帝問차少兪티 ~flfl百까~i.;짧期也J ’‘---‘ 

꾀훈春4풍확짧 非求λ1퍼λ퇴犯츠 

馬·景몸’張·校釋은 “이는 시-람이 똑갇이 쩌 

氣에 感觸되었는데도 病이 를고 안 돌고의 차 

이가 생기는 것은 하늘에 사사로움이 있어서 

가 아니고 사람이 이를 제대로 避하느냐 못 

避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1)고 하였다‘ 

[2] 옮帝티 -a훈遇風 同a훈得病 …--- 皮ξj홍짧 

1) @馬. 此는 言A之感깨|司而채否뭘者가 非天之有Jι요 

而A有J많不避之異-ill라 。景댄‘ 해는 危也라 天非求
A이요 而A티犯之니 所以쥐少病多病者는 亦在乎A
之랜與不順耳라 O服; 馬{며尼티 此는 言A之!팬페|피 
而1쩌否월캄는 非天之有자l、요 而A有파不빠之뭘也파 

O校繹; %、鼎宜는 復還은 찜,{-핑燮이라히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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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찢 ?、 r7ii용異耶 

馬‘景옮·張은 “이 문장은 나무의 材質을 빌 

려 사땀의 흘윷顧를 비유한 것이다 ”2)고 하였고, 

t뤘뚫은 “皮뼈의 皮는 離로 해석해야 하니 樹

木의 껍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廣雅 釋해 

의 王念孫陳證에 ‘皮는 刺이다’고 하였고 韓策

에 ‘얼굴 가죽을 벗겨 눈을 파내고 배를 갈라 

陽을 꺼낸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離의 뜻이다 

皮뼈는 바로 松散, 짧開이니 나무 재질이 견 

고하지 못함을 형용한 것이다.”3)고 하였다. 

[3] 夫木ξ쫓花先生葉흉 ------ 凡比죠春 옵有 

f!N흉 ;E셨λ乎 

馬·景폼‘張‘語譯· 白話解는 “이는 나무가 시 

드는 것은 각기 냐름의 원인이 있음을 말하여 

사람의 %용病도 또한 원얀이 없지 않음을 l:l] 유 

한 것이다. 쫓는 音이 威이니 慧站이고, 罵은 

륨이 뼈이니 사물이 선명치 못하여 색이 바래 

는 것이다. 慣는 톱이 會이니 壞亂이다. 輝은 

흡이 廳이니 水폈이 많은 모양이마. 和은 좁 

2) 馬‘ 此는 總言A之感耶成病者가 以骨節皮庸j냉理之不 
뽑也라 帝問一時遇1회하야 同時得病而病有各異하나 
除不病者름也라 少兪言人之所以感手%者도 亦因其骨
節皮!협}傑理之不짧耳4 試觀컨대 (→木之中에도 尙有
뿔服라 故로 IJI:A폐폐j之어l 융쯤ff所不能入者는 蓋以

뽑者必剛也요 有쏠ff所加而木皮용P9tll홉는 蓋以빼者必 
Jlj~也니 不↓%£-木뽑@@不同이라 JL木生之皮有멸짧하며 
什有多少者하니 寧能同값리오 @景폼‘ 此는 借木之
材質하야 以方A之棄麻也라 。張; Jlt章은 論因形而
生病역 乃感六氣之化하야 有五變之紀也라 夫形之皮
5월!JILi릿觸骨有탤챔堅麻之不同이라 故로 ~~舍有漢深而
其病各異하니 용n五藏之病消뼈과 陽몹之有積聚도 亦
因形之皮f협!1111처而病及於內也라 故로 以木之皮什堅脫
多少方之陰陽者는 木之校幹皮肉也요 交節f며缺쏟ff者 
는 JtA.之皮’池[쳐llf~ifli'et節짧메lj따라 是以로 一木之'P

에도 尙有뿔脫之不同하야 짧者QiJ阿IJ하고 R댄者졌l傷하 

니 況其材木之不同耶리오 木之皮博技脫者는 ltA之
皮級密‘!홈爛때也요 木之多什시、It者는 lt皮f협之澤波多 
少也라 

3) 校釋 皮뼈의 皮는 {↑타辦解니 不是樹木之皮라 廣雅釋
돼王念孫陳證에 繹言굽 皮는 !felj也라하고 韓策코 因
g皮面快ii하고 自屬tl:l陽이라하나 是離之義也라 皮
뼈는 태松散짧開니 形容木質不堅이라 

『靈樞·五變」에 對한 鼎究

이 πo] 니 냐무 중 가지가 없는 것이다.”4)고 

하였다. 

[4] 옳帝티 y),人應木奈何 ------ 故常쩌病현」 

馬·景폼은 “나무에 견고하고 취약함이 있으 

므로 손상에도 경중이 있게 되고, 사람한테도 

튼튼하고 약함이 있으므로 걸라는 질병에도 

微甚이 있게 왼다. 그랴므로 비록 同時에 j風

쩌를 만나더라도 感受되고 感受되지 않음이 

있으니, 이것이 病이 다르게 나타나는 여유이 

다.”5) 고 하였다 

I考察】

4) 馬; 是以로 木之有花與葉而옳짧先生者는 不推四時之
難歷·tl1라 週春짧烈]화하야도 亦花落而葉쫓옷요 木之
質聊皮博者가 遇久購;t멸하야도 亦技站jffi葉쫓훗요 
木之皮헥흉it多者가 遇久l쏠7£雨하야도 亦皮慣而滅훗라 
時或有lf:l\暴起RIJ不分며ljllf[之木하고 亦技折而짜傷옷 

라 時逢秋품~風則不分剛IJllB之木하고 亦根搖而葉落옷 
라 JL此五者도 尙鳳風所하니 i냥於A乎리오 @景몸; 

此는 言木之v힘殘어l 各有所因하야 以方A之寂病도 亦
無지有所致之也라 쫓는 올威니 意站也요 幕은 音뼈 
이나 物不蘇而色敗tl1라 慣는 좁會니 壞쩍L tl1요 %잉은 
품ll이니 水i뿔親라 fll은 품〕E이니 木之無技者也라 
O張; 木之옳花先葉者는 木氣外했而不禁!風챔也라 皮
博多It者가 遇久陰품雨QiJ慣而總이요 뼈lj뼈之木이 過

쭈風暴起則技折꺼L傷이라 蓋rt多者는 不宜|쏠雨요 剛
ll1B者는 又람暴風이니 以ltA之|俠理陳者뻐?千이요 剛
直多짧者뼈、4월tl1라 木之所傷은 皆傷其技니 技之며lj)jJ[( 
者易傷而뿔者未成傷也라 故로 A之常病도 亦lz;f其骨
節皮庸陳理之不쩔固者하야 쩌之所舍而常寫病也라 0 
듭펌뽕‘ 皮演jjij減은 是謂木經陰雨하야 木皮演爛憶而lt
波慘下라 。白話解: 皮펴而波의 많은 흡綠이라 옳水 
流徐徐下慘的樣子라 皮慣而뼈은 就是形容久經7Ki옳하 
야 樹皮演爛하야 慘出的水分이 i째b없不止8(]現狀。l라 
쭈風의 후은 是急的意思라 $風은 就용指急暴的狂風 
而름이라 技t!T씨傷의 ”C은 륨이라 沒有校葉的뺨皮를 
m.J做”[이라 校折.\IC{짜은 k↓f훌形容tut校切빠히야 木予

揚傷的樣子라 
5) 馬; 然以人應木者는 正以木之所傷이 웹흉其技니 技
有堅따E로대 규디堅者不至於有傷이요 蓋必헤j용其技ilif後 
에 皮It漸傷也라 A有常病於風者도 亦며其骨節皮庸 
願理之不堅固而後에 漸入於船輝耳니 何以異tn、木之先
f흉其技者歲아 @景폼; 木有~lllB하니 所以陽有重뺑하 
고 A有뿔麻하니 所以病有微甚이라 故로 雖同時週風
。l냐 而有受有不受하냐 R벼힘之所以異也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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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留뼈’이 元刊本, 胡本, 藏本, 日刻本, 붙校 

木에는 ‘留뺑’로 되어 있는데 앞에 消뼈이라 

는 딘어가 나오고 뒤에 }車침중에 대한 논술이 

니오므로 ‘留패’은 ’留極’의 오자로 보인다. 

2. 皮빼의 ‘皮’를 校釋에서는 樹木의 껍질로 

보지 않고 跳의 뜻으로 해석하여, 皮뼈를 

나무 지1젤이 견고하지 못함을 형용한 것으 

로 보았다. “뿔者不入 麻者皮뻐1’의 문장구조 

로 볼 때 皮뼈를 왔述語로 보는 것이 타딩 

하므로 校.웹의 견해도 타딩하다고 여겨진 

디 그러나 皮를 빼로 해석하는 경우는 辦

典學上 무리가 있고 皮를 폐皮로 보고 해석 

해도 전체적인 문장의 뜻을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므로 樹皮의 뜻으로 해석해도 

무빙-할 것으로 보인다. 

I直랩l 

t리해;가 少兪에 게 말씀하셨다. “내 듣기 에 

온갖 됐病이 처음 발생할 때에는 반드시 風雨

寒暑에서 생기는데, 이것이 휩毛를 따라 뼈理 

쿄 판어외 或 디-시 땐정웰되기도 히고 或 머문 

기도 하며 或 風땐‘규出이 되기도 하고 或 消

패이 되기도 하며 或 寒熱이 되기도 하고 或

留뺀가 되기도 하고 或 積聚가 되기도 하여 

奇쩌가 i~i益되는 현상을 이루다 헤아릴 수 없 

다하니 , 때컨대 그 까닭을 듣고자 합니다 무 

릇 同時에 病을 얻었는데도 或 이렇게도 병들 

고 或 저렇게도 뱅이 드니 아마도 하늪이 }때 

%를 만든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그리 다르단 말입니까?” 

少兪가 말하였다. “무릇 하늘에서 생기는 

風%는 사사롭게 百‘姓들에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운행이 公平하고도 正直합니다 이 

風%플 犯하는 사람은 병에 걸리고 잘 避하는 

사람은 위태로움이 없으니 風%가 사땀을 찾 

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사람 스스로가 禁답를 

범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 

r.t帝가 말씀히 였다. “---時에 바람을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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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時에 病을 얻었는데 그 病이 각각 디르니 

願컨대 그 까닭을 듣고자 합니다.” 

少兪가 말하였다 “훌륭하선 질문이십니다. 

請컨대 llIA에 비유하여 논하겠습니다. llIA 

이 도끼와 칼을 갈아 材木을 자를 때에 나무 

의 陰陽에 堅脫가 있어 !fl:固한 곳은 들어가지 

않고 麻弱한 곳은 쉽게 잘려지며 마디에 이르 

러서는 도끼가 부러집니다. 무릇 한 나무에서 

도 堅固와 麻弱이 달라 堅머한 곳은 剛하고 

麻弱한 곳은 쉽게 손상을 받는데 하불며 材木

이 달라 樹皮의 1享博과 水波의 多少가 각기 

다름에 있어서 이겠습니까. 무릇 나무에 꽃이 

제 때보다 일찍 피고 잎이 먼저 생기는 경우 

에는 봄의 서리나 烈風을 만나면 꽃은 떨어지 

고 잎은 시들며, 오래 購陽에 노출되거나 크 

게 가불변 뼈弱하고 樹皮가 앓은 니무는 樹波

이 적어져 잎이 시들게 되고, 오래 장마가 지 

변 樹皮가 앓고 tM波이 많은 나무는 樹皮가 

문 틀어져 볼기가 흥건해지게 되며, 갑작스런 

바람이 맹렬히 일어나면 彈剛한 나무든 脫弱

한 니무든 가지기 꺾여 앙싱해지게 되고, 가 

을에 서리기 내리고 病風이 볼면 剛彈한 나무 

든 취약한 나무든 뿌리는 흔틀리고 잎은 떨어 

지니, 무릇 이 다섯 가지 경우에도 각각 손상 

이 있게 되는데 하물며 사람에 있어서 이겠습 

니까.” 

黃帝가 발씀하였다‘ “사람이 냐무에 相應하 

는 것은 어떻습니까?” 

少兪가 대답하였다. “나무가 상할 띠1에는 

다 그 가지가 상하나 가지의 弼度가 堅固하면 

손상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이 항상 병에 걸 

리는 것도 또한 그 骨節, 皮團, 勝理가 堅固하 

지 못함으로 언하여 쩌氣가 침범하는 것입니 

다. 그러므로 항상 病이 됩니다.” 

第二章 五種淚病의 變‘化

第一節 }뾰.ff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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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原文】

옳帝티 λiι善%휠風댔i,l)f春1) 는 {可v;l.候츠오 

'.it'兪答티 떠不堅하고 魔理옳헤善病風‘。l냐。1다 

옳帝티 1-TvJ.候!채ξ不堅셋」요 

'.Jt'兪答티 觸2)체不뿔쩌無分理•l고 理春¥.!!.理하며 

¥.Il.理rli7Jt不織春는 勝理짧써 Jl:I:.듬共i單然(1)흉니 

이다 

[校敏1

1) !혜廳퓨者- 『甲Z」』卷十第二어l는 ‘뻐패퓨出者’ 

로되어 있다 

2) 爛; 『甲Z」』卷十第二에는 ‘뼈’으로 되어 였 

다. 

3) 觸肉不堅而無分理 理者租理 租理而皮不微

者 陳理院; 『 Ej'Iζ』卷十第二어l는 ‘뼈肉不堅而 

無分理者 肉不堅 庸*且而皮不微者 勝理越’로 

되어 있다. 

【字 句 解】

(1) 揮然; 때체적인, 전체적인 情況.

[較 註I

[ 1] 옳帝티 Aξ善病風댔i짧it春 …--- 鍵理!퍼 
Jt不緣春8쫓理£횡 Jl:I:.음其?훨然春 

馬·景폼·張은 “風部가 購理로 침범하여 땀 

이 쉴새없이 줄줄 냐는 증세를 風願이라고 한 

다. 무릎이 구부러지는 곳을 觸이라고 하나 

바로 足太陽經의 委中7℃이다. 6國中은 鎔션이 

크게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 陳理가 거칠고 

皮l협가 치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온 봄의 勝

理도 성길 것임을 徵驗할 수 있다,”6)고 하였 

6) 馬, 此는 承上文폐言善病.®.~뼈용는 以其|않캠之陳也라 

素問陰陽別論訂‘熱病論에 皆有風j軟히고 素問鎭論及本
經빼댐篇에 皆言無刺減波之규이라하니 則風淑者논 
其j千減滅然也라 少兪答日 까j不堅하고 j벚理陳Qlj善病 
風이라 t략帝E 何以候肉之不堅也오 少兪言 肉不堅則
1懷理必陳하야 '.il;能病風o]라 然이나 所以驗其j침之不 

뿔者는 推폐陽之上隊後曲處寫爛이니 乃委中六所킨E-ti2 
라 其肉不堅而無分理者는 其理,_t:i;,:f_且하고 *J.I.理而皮不
별級則)身之m혔理必、陳하니 所以善病風歐也라 j比는 

『靈樞’五變』에 對한 冊究

고, ft波는 “詳考해보면 爛이 甲ζ經어}는 뻐으 

로 쓰여 있는데 이것이 맞다. 뼈肉은 온 봄의 

lllli처狀態를 살필 수 있으니 , 本藏等의 篇들을 

볼 때 모든 醫家들이 6명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澤然은 分理가 없다는 딸이니 , 馬

民가 반대로 勝理가 성기지 않다고 한 것파 

張志碼이 또한 온 몸에서 땀이 낸다고 한 것 

은 모두 잘못되었다.”7)고 하였다. 

I考察]

1. ‘觸’이 『甲 z:,』 卷十第二에는 ‘뼈1으로 되어 

있는데, 文義上 이것이 맞다. 뼈肉은 JllL[침이 

뭉쳐 있는 곳 즉 팔뚝이나 어깨, 엉덩이, 장 

딴지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곳을 만져 보면 

聊肉의 발달정도를 얄 수 있다‘ 

2. ‘觸肉不堅而無分理 理者租理 租理而皮不微

者 購理統’가 「甲Z」』卷十第二에는 ‘}뼈肉不堅 

而無分理者 肉不堅 I홉租而皮不微者 勝理院’

로 되어 있는데 文義上 이것이 맞다. 黃帝

의 물음이 n!Lr최악 發達狀況에 대한 것이므 

로 少兪희 대탑에도 이에 관한 문장이 나와 

야 할 것으로 보이논데 傳寫過程中 잘못 탈 

락된 것으로 보인다. 

3. 風廠은 內經에 세군데 나오는데 명칭은 같 

乃言其肉之澤然者니 則皮必密하고 理不陳하면 尙何
病風.之有리오 @景fl:;-:‘ 風쩌평於j뺏理하야 而‘규/ill뼈聽 
不止者를 病名風戰이니 又詳義見本類前三十이라 腦
i첼을 딩8명이니 명P足太|場經委中슛也라 뼈행q:.은 짧짧용 
之大會라 故로 其理麗而皮가;微者는 可以驗通身|俠理
之陳也라 O張· 朱永年티 此言皮不織密하고 肉理W.ll.
陳하야 致風뻐)뼈팽於內而寫滅{않之규이라 蓋i훨波이 
充於皮R훗之問이어늘 皮演理陳則律뼈而짧jf훗라 委q:.

之下를 日뼈아니 太陽之部分也라 蓋太陽之氣는 主於
皮簡하니 如뼈[짓j不!볕而無分理호대 無分행者는 租理

也니 理!tJl.而皮不徵密、하면 則9찢理陳而t軍然iflil쭉라 
{兒lrfi之日 太錫之澤氣는 運行於5월表하니 如天週之揮
然하야 水隨氣行者也라 故로 皮不密則氣뻐하고 氣{'tit
則律亦뼈훗라 

7) 판波; 按뼈이 Ejlζj經에 作9댐寫是라 以뼈l처은 候通身

之Jl/L~하니 見本藏等篇컨대 諸家以뼈釋之는 非i也라 
i軍然은 월n無分理之謂니 馬a反鳥理不牌之義와 志뺑 
亦~j庫然ff出은 井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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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그 機轉파 뾰狀은 다 다르다. 원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素問·|쌓陽찌짧』: 二|傷一l쌓짧病 초驚~Ht~힘 

善익흘‘善k. 」g 티風滅 

『素問,評熱病論』. 帝티 有?획身熱 ~t出*형滿 煩、

滿不옳~t解 ill:.,!월4만病 ψit1a 티 1'ttl:lrn'i身熱春風.

건L it出 I퍼慣滿不解春댔서L 病名티Ji이앓 帝티 

願-ftli'lξ @ξ{다 티 e.1場초쫓L ~l先풋% '.lt'I쌓與 

共행흉흉샌」 待熱J!']上從ξ 從츠J!IJ淑샌. 帝티 

f슴깅;奈何 "'섭다 티 泰흥행1Jz~ZJJIU易 

『훌樞·오i變』 ; 養帝티 j、i;善病風댔灌)f春 何

~~候ξ 少兪答티 떠不堅 勝理i항J!'J善病J!1.. 흉 

帝티 fi'JrA候l채ξ不堅샌L '.?'兪答티 個I채不堅r7fi 

횡--理 :11'..휴緣理 싫흉Jl'..r7fi/t不緣春 8쫓JI球 ill:. 

음共얀F然경r 

「|쏠~없 lj폐」의 댐씨減은 l狀l쏠(Rf)과 陽明(몹) 

의 아상으로 發病한 것으로 짧修, 背痛, 善憶,

善섯을 주 증상으로 한다. 이는 風木이 띨士 

이l 惡影響을 미친 것이어서 j뼈%이라 한 것인 

데 , 木버;乘土의 機뺑에 의하여 발벙 하였으므 

로 IfiE6ff里氣시키는 방법으로 돼解하여야 한 

다. 評熱病論의 風~은 太|場에서 !한受된 風빠 

가 그 表짧經인 少l월으로 파급되어 發病된 것 

이다. 太陽파 少陰이 合病되어 上熱下寒의 病

證을 보이므로 뼈新이라고 하였는데 이때에는 

表짧를 燮解하여야 한다. 本篇의 風!祝은 ”쫓理 

가 약하여 風別의 챔범을 막지 못하여 발병한 

것으로 表虛論으로 볼 수 있다. 發熱, 惡風하 

면서 自 ff이 심하므로 그 정도에 따라 桂校場

이나, 玉鼎]폐散, 補中益氣揚證에 해딩되는 것 

으로 보여진마. 

I直 譯1

휩帝가 빌씀하셨다. “사람이 風歐에 걸려 

땀어 줄줍 나는 경우는 어떻게 진참합니까?” 

少兪가 대닭하였다 “R凡肉이 견고하지 못하 

고 IJ칫理가 성기면 風에 잘 결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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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帝가 말씀하였다‘ “무엇으로 !lJU셈이 堅固

하지 못한지를 알 수 있습니까? ” 

少兪가 대답하였다. “뼈|침이 견고하지 못하 

고 分理가 없으며 分理가 있다 하더라도 거칠 

고, 分理기- 거칠면서 皮l협가 치밀하지 옷한 

사람은 뺏理가 생근 것이니, 이는 대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업니다.” 

第二節 j챔때 

I原、 文]

윷샤합리 /、i;홈病f폐꺼훨(])春는 何↓?)..候i;으 

j↓F兪答티 五藏。} 땀柔弱경f 善꺼휴消짧。)니。l다 

옮帝티 何씨i;tr;五藏‘ξ柔弱샌」요 

.、兪答타 夫柔弱경f쓴 ‘·J/;:n때짧 (2)야냐 剛꿇多것. 

1),,연 柔春易4흉샌.나。1다 

윷샌우티 何J;;(候柔弱깅;與剛꿇고 

'.),-'兪答티 ill:.λ응 융흉JtJ홉l퍼퇴 堅E퇴 J;;(深春(3)랴흉 

衝2)直揚(4),)야 其,;빽써 剛탔j多옆하고 왔쩌웠上 

i효&}야 R에中훔積•I고 k슛Li쩍짧·}야 魔Jt꺼:.nκ3)(5) 야 

얘 k腦不行ε}연 轉!퍼행熱•)고 熱R’1Jj쩍 JJIL)훨41 랴 ~i효 

흉j챔꺼짧。l니 ill:.능 등共λ暴剛I퍼빠!채 弱春건:.,51 나이다 

I校빼l 

1) 必有剛彈 剛彈多愁野; 『甲ζ』 卷十-第六에 

는 ‘必剛행 剛행多愁’로, 周本에는 ‘必有剛輝

多恐’로 되어 있다. 

2) 長衝; 『 Efl z_,』 卷十→第六에는 ‘長術’으로 되 

이 있는데, 『靈樞·폐헛』에도 역사 ‘I등術’으 

로 되어 았다. 

3) 願皮充聊; 『Ef3ζ』卷十-第六어l는 ‘順充皮服’

으로 되어 있다. 

4) 熱則消ll!LI홉; 『 Ef3ζ』卷十-第六어l는 ‘熱則消

!lll’로 되어 었다. 

5) 其人暴;剛而))JLf처弱者也; 『甲ι」卷十-第六에 

는 ‘其暴剛而폐LI처弱者也’로 되어 었다 

[字 句 解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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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消潤· 消는 律淑。l i법、純되어 몸이 마르는 

것을 말하고, 觀은 內熱을 말하니 , 熱이 

內部에 盛하여 澤波이 消盡되어 봄이 마 

르는 病證을 말한다. 

(2) 夫柔弱者 必有剛輝 柔弱은 五購을 바롯한 

器質이 弱한 것을 말하고 剛彈은 性質야 

사납τ}는 말이니, 몸은 유약한데 성격은 

날카롭고 예민하여 화를 잘 내는 것을 얄 

한다-
(3) 텀堅固以深者; 눈이 견고하다는 것은 튼튼 

하q.는 말이 아냐고 화를 잘 내어 눈을 

부릅떠서 눈동자가 고정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深이라는 것은 미간을 찌푸리고 

눈을 위로 치뜨는 것을 말한다. 

(4) 長衝直揚; ‘衝’은 ‘衝’의 誤字로 보이는데, 

衛은 눈썰부우}를 말하는데 長衝直揚이란 

눈캡이 솟아 있고 直視를 잘하여 눈빛이 

형형하여 강한 인상을 주는 것을 말한다. 

(5) 購皮充JllL: 觸은 寬과 통하는데, 皮I홈와 !lit 
肉에 氣血이 몰려 탱탱하게 부풀어 있는 

모양을 말한다. 

I較註1

[ 1] 옳帝티 λi;善病消1짧春 -----‘ 比등其λ暴 
剛1퍼/IJLJ처 弱春연」 

馬·景옮·張은 “性格과 氣質이 剛없하고 사 

내우면서 fjJLI최이 弱한 사람은 손상을 받기 쉽 

기 때문에 消觀에 잘 걸린다. 皮鷹가 灌弱한 

사람은 !lit肉이 必、혀 弱하고 눈이 堅固하고 눈 

빛야 똑바른 사람은 그 매음이 必히 剛없하 

다. 衝은 눈빛이 突出되어 내오는 것을 말한 

다. 愁하면 氣7~ 팽t하고 氣가 連上하면 血

이 留鴻되기 때문에 擁結되어 熱로 化해 가지 

고 消‘顆을 형성하게 된다. 觸은 寬과 같다.”8) 

8) 馬; 此는 承首節mi릅善病消돼者는 ’;A其뼈lj剛행而五 
熾與에LI처則柔弱也라 뼈、~11者는 多짧j용而肉띤영하니 짧 
則17'J熱也라 少兪言此人者는 五藏柔쳤하고 心則剛彈
하야 剛週多뾰하고 柔弱~lj易傷耳라 何也오 正以其皮

『靈樞·五變』에 對한 鼎究

고하였다. 

I考察]

1. ‘長衝直揚’의 ‘衝’은 『甲G』卷十一第六에 ‘衝’
으로 되어 있고, 『靈樞·論勇』어l도 역시 ‘衝’

으로 되어 있는데 文義로 보아 이것이 맞다. 

2. 消題은 消浪을 말하는데 內經에서는 열일 

곱 군데에서 언급을 하고 있다. 原因~IJ로 

살펴보면 다음 네 가지로 요약펀다. 첫째 『

素問‘通評虛實論』에 “消顆 ’‘· nE.tt貴AJ!IJ高

梁之候也”고 하였는데 이는 Ef'.l.it한 음식물 

의 太過로 일어나는 消遍을 말한다. 服if I享

味는 內熱을 발생시켜 消j홈의 原因으로 작 

용할 수 있마. 두 번째 「素問·氣縣論』에 

“心移寒於師寫뼈消”라 하였는데, 이는 師에 

寒別가 침법하여 ?휠淑을 氣化시키지 못하여 

발생하는 消웹을 말한다. 세 번째 『靈樞·師

l옳甚博하고 ll!Lr처甚弱하며 其텀뿔固以深하고 其A甚
剛하야 有長衝直揚之쩔L라 故로 心剛則多愁하고 愁則
氣上遍하야 血篇之積하고 氣寫之留하야 Em용1!111최행 
之充塞而血!/&不能通하니 所以熱而탱熱확고 熱~lj消lllL
庸而消폐之病成옷라 @景ft-:‘ 性氣剛暴而lllL肉弱者는 
乃易於傷。l라 故로 善病消題이라 皮!휩?짧者는 !l!L肉~-、
弱하고 뎌뿔固而視直揚者는 조l_:,C,、必剛이라 衝者는 目
光突露之謂라 愁則氣jlJ!.하고 氣jlJ!.則血留랴 故로 擊而

t뚱熱하여 而成消짧이라 U짧은 寬同이라 。眼‘ 消쩌i者 
는 &힘熱而消j용消模111라 ~m氣備꺼땀病形篇日 五O옳之6「@ 
이 微/]、옳펌짧이라하니 뚫五懶은 王藏精者也라 五滅
아 皆柔弱則i훨iOCii홉而훨힘V벼뻐훗라 夫形體者는 五械

之?}合也니 博皮!협而J!JU최弱則五職이 皆柔弱옷라 夫
柔弱者必、有剛짧은 謂形質弱而性氣剛1Jtf2라 故로 此人
博皮1휩而目堅固以深者는 其氣長衛直揚之뽕하야 횡;,c,、 
剛하나 剛則多愁하고 愁RIJ氣上평而血f散얘웹中하고 
氣進짧則先充塞於에LI칫]하고 血뽑f훨則JIJK道不行하고 血
氣留積하야 輕而寫熱하고 熱則消며LI협라 故로 댐消~il 

이니 此는 言其A暴剛而lllLI침弱者也라 蓋ll!Li죄弱則五 
”흉皆柔하고 暴폐U則多愁而氣上j현옷라 朱永年日 按컨 
대 本經有五職之消‘뻐하며 有lllL텃]之消뼈{이라 五備之
消뺑은 i별波內?챔f而消}용it\요 lllL댁j之消짧은 !lJLI처外消 
而消팽也라 蓋因於內者는 必及於外하고 因於外者는 
必及於內하니 形體五爛外內相合也라 高士宗日 按平

服篇긍긍 뽑氣微少하면 精血쭉하고 氣f足追하야 上入뼈 
隔이라하니 蓋精血少則遊氣反上흙이라 故로 日柔弱
者必有剛嗤이니 謂五R藏之精質柔弱而氣反剛꿇。l라 是
는 柔者愈弱而剛者愈障이니 예lj柔之지和也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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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편j 어l “몹中熱則消製 令/、縣,i:,、善flJl”라 하였 

는데 이는 몹中에 熱。l 熾盛하면 j事}없을 소 

모시켜 IJJLI쳐을 매르게 한다. 네 번째는 본 

편에서 말하고 있는 消챔로 五職의 柔弱으 

로 발생하는 것이다‘ 五織이 弱하먼 지〈歡의 

精微를 제대로 週化시카지 못하게 되고 그 

렇게 되면 i휩淑代닮t에 장애가 생겨 氣血이 

문란해지고 ijJL肉을 자양하지 못하여 몸이 

마르게 된마‘ 또한 본 편에서는 五職은 약 

한 i; 性情이 부두랩고 너그겁지 못하여 화 

륜 잘 내먼 본 病이 온다고 하였는데 이는 

體質파 性格이 질병발생익 원인이 됨을 암 

시하고 있는 대목이다. 

[直 譯】

휩帝가 말씀하셨대. “사람틀 중에 消觀에 

잘 걸리논 사람은 어떻게 진찰할 수 있습니 

까?” 

少兪가 대담하였다. “五藏이 다 柔弱한 사 

람둡이 消뼈애 잘 걸립니대.” 

黃帝가 말씀하였다 “어떻게 五藏이 柔弱한 

지플 알 수 있습니까9” 

少兪가 대합하였다 “무릇 柔弱한 사람은 

반드시 l剛福하니, 剛彈해서 화를 자주 내면 

柔弱한 곳이 쉽게 손상당합니다,” 

휩帝기 말씀하였다. “어떻게 柔弱과 剛끓을 

진찾할 수 있습니까?” 

少兪가 대답하였다 ”이 샤람들은 皮庸는 

휩弱판페 Pj칸을 쩌푸리그 눈을 윈로 7-] 뜨는 

사람듣연치라 눈셉。1 발달-되고 눈을 정면으로 

치켜떠서 그 마음이 사나우나, 마음이 거칠고 

샤나우면 화를 잘 내고 화를 잘 내면 氣가 上

遊하여 IJ댐中에 옮廣되고, 血氣가 迎留하여 피 

부와 JlJLI최이 팽팽해져 血M이 운행이 안 되면 

했로 뺑化하게 되고 熱이 나면 聊庸를 消燦하 

게 되므로 消陣이 되니, 이는 매음이 暴惡하 

고 까칠면서 nJLI침은 弱한 사랑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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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三節 寒熱

I原文1

옳帝티 λξ善病寒熱흉는 何1-'A候之오 

*、짧答타 1J、품弱떠 I)者 善9휩寒熱。1니이다 

융웅걱암티 何Jt/..11종骨_z,j、大 쩌ξ堅·~~-Z不一~요 

少〉兪答티 縮骨냉f는 骨ξ#ι건L니 챔월太.M骨大요 

顯4、JJIJ 骨小호꾀 It!훨짧t1iJ其떠無R없2) 야고 其贊·I짧 

‘I짧然(])•I여 其Jt~짧3)然•I야 不與其£同 色(21 •)。l

i중然L3)獨훌·~니 i\:\:,其{홍갱L나 然復41햄짧j활는 其體

不滿· 리 꿇호 善꺼최경;熱\J!,cj<J 다 

I校勳l

1) 小骨弱肉; 아래 문장 黃帝의 질문에 ‘色之

不←→’이라는 딸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色不
-’ 3字가 탈락된 것으로 보인다. 

2) 皮鷹博而其肉無뼈; 『甲ζ』卷八第-上에는 ‘皮

침흉규규肉弱無뼈’으로 되어 있다. 

3) 짧; 『甲ζJ卷八第-上어l든 ‘첫’로 되어 았다. 

4) 然後 『'¥6J卷j~第-上에는 ‘然’으로 되어 

있다. 

I字 句 解]

(1) 偏備然、‘ 無氣力하여 행이 없는 모양. 

(2) 其地色짧然 不與其天同色; 地는 地聞 즉 

턱을 말하고 天은 天底 즉 이마를 말하며 , 

짧然은 色아 潤澤하지 못하여 神氣가 없음 

을 의미한다 아래턱의 色이 潤氣가 없이 

껴천 것을 말하거나, 얼굴이 전체적으로 검 

고 神氣가 없는 현상을 말합 

(2.) 펀然: 색6 c~ 둡고 :!Cl뿔이 없음 注證發微

에논 ff然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뜻이다. 

I較 註]

(1 ] 윷帝티 λξ흉흉寒熱春 ------ 共購不滿꿇 

흉病寒熱생J 

馬·景옮·張·校釋은 “이는 骨格이 작고, llJli침 

야 弱한 사람이 寒熱어l 잘 걸린다는 것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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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한 것이다. 賢은 骨을 주관하는데 觀骨이 

賢의 ?νg증가 되기 때문에 觀骨이 骨의 根本이 

되는 것이다. 觀骨이 크면 온 봄의 骨도 모두 

크고, 밟딩骨이 작으면 온 붐의 骨도 작음을 알 

수 었다. 뼈은 ijJLI처。l 살쨌는;:<;]의 f릅標가 된 

다. 情潤는 柔弱한 모양이다. 팔뚝이 박약한 

사람은 팔다리의 큰 JlJL肉들도 豊盛하지 못하 

다. 地色은 地聞의 色이다. 짧不與天底돼色은 

土氣가 낮고 潤氣가 없는 것이다‘ 體는 骨을 

채우는 것이니, 骨이 작으면 隨도 가득 채워 

지지 못하게 된다. 연채 외면어l 았는 器官中

皮庸는 陽, 節骨은 陰이 되니, 骨이 작고 피부 

가 박약하면 l쏠陽이 모두 虛한 것이다. 陽虛

하면 寒이 발생하고 陰虛하면 熱。l 발생하기 

때문에 骨이 작고 피부가 박약한 사람은 寒熱

病에 잘 걸리게 된다 {兒때之가 말하길 ’律波

은 三魚를 따라 氣를 發t녕하여 JlJL肉을 따뜻하 

게 하고 勝理를 채우며 骨을 潤澤하게 적셔 

腦隨를 補益하고 皮庸활 윤택하게 하니, 만일 

팔뚝이 박약한 사람은 온 몸의 皮肉도 박약하 

고 皮떠이 짧弱하면 律波도 錫少되기 때문에 

팔뚝이 박약한 사람은 骨隨도 채워지지 못한 

다.’고 한 것이다. 高士宗이 말하길 那氣가 皮

I홈에 였으면 發熱하고 깊이 骨로 들어가면 發

寒이 나타난다.’고 하였다.”9) 

9) 馬; 此는 承首節而言善病寒熱者는 以其骨小肉弱色獨

예훨拍也라 蓋欲知骨/!、인댄 &:'險觀骨。l라 觀骨者는 덩 
下高骨아니 乃骨之本也라 밟觀有大4、而周身之骨大lj、 
可驗이변 則骨小者所以易病寒熱也라 欲知肉弱인댄 
必險圖身之肉與兩手之햄니 今밟!홉많잔흉而其肉無9없이 
라 無뼈者는 肉無分理也라 其뽑橋|需然而弱則肉弱者 
所以易病寒熱也라 面有天地A르部하냐 其地色始然하 
야 不與其天同色하야 싼然甚獨하야 獨異手上中二部
하면 flljf51閒者所以易病寒熱也라 欲9'0'趙之虛웹인댄 
又驗뿜之훔博라 故로 뽑傳者는 其骨必νj、하고 其隨不i
滿이라 推體不滿Qlj腦寫隨之服니 凡風池風府가 內通
於腦而쩌易入之하니 所J;J‘易病寒熱也라 。景옮; 骨關
賢하고 째屬牌하니 皆至F쓸之所在따라 l쏠不足則陽쩌 
易以入之라 故로 善病寒熱이라 g下賴骨을 日願이니 
周身骨嚴大1J、를 可驗於此@라 觀은 音權이요 解은 
좁후이라 뼈은 1처之結聚而堅者也라 f勳需然은 柔弱線
라 地氣陰i뽑하고 天氣淸明。l로되 質色有餘而神色不

r靈樞·五變』어1 對한 땀{究 

{考察】

1. ‘小骨弱肉’은 아래 문장 黃帝의 질문에 

‘色之不-’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보 

아 小骨弱肉의 뒤에 ‘色不〕’ 3字가 탈락 

된 것으로 보인다. 

2. ‘然後’가 『甲ζ』卷八第-上에는 ’然’으로 

되어 있논더l 文義上 이것이 맞다‘ 

3. 本篇에서 다루고 있는 寒熱은 賢의 I쏠陽 

이 不足한 虛勞寒熱을 말한다 賢I陽이 

不足하면 寒氣가 발생하고 賢陰이 부족 

하면 虛熱이 발생하여 寒熱證이 생긴다. 

또한 賢은 先天의 根本으로서 賢氣가 廳

指되면 뼈태가 작고 lllLI처 o] 軟弱하여 外

耶에 感觸되기도 쉽다 

[直 譯】

黃帝가 말씀하셨다. “사람들 중 寒熱어l 잘 

걸리는 사람은 어떻게 진찰합니까?” 

少兪가 때답하였다. “骨이 작고 례이 弱한 

샤람이 寒熱에 잘 걸립니다.” 

黃帝가 말씀하셨다. “무엇으로 骨의 小大와 

肉의 堅脫와 色이 환결같지 않음을 진찰할 수 

있습니까?” 

R:.하나 是地不與天同色也라 故로 짧然flj然其狀有異 
라 肉有堅脫하고 色有不|司허니 於此에 可險?령弱也라 

뼈은 떻允切이요 ↑쁨는 ↑품*김軟三륨이라 #흉행骨之充이 
니 陰之情也라 故로 健不滿者는 當病寒熱이라 @張
此논 言骨;j、I처弱者善病寒熱者라 夫賢主骨이로되 觀

者뽑之채않•if1라 故로 &탕骨寫骨之本이라 願大P.IJ周身
之骨皆大요 觀小則知其骨小也라 ”뼈者는 肉之ij~標也
라 펌需는 柔弱也라 뽑灌者는 tl~M:之大肉不뽑i:l1라 
地色者는 地開之色이라 챔不與天慶同色은 此士氣之
解也라 짧體는 骨之充也니 骨小則其隨不j蘇라 夫
在外者는 皮鷹월l場o]요 節骨寫陰이나 骨/!、皮演則陰
陽兩없용라 I앓E훤則生寒하고 F쉴I힘n”發熱이라 i'&로 其

A骨小皮博者는 善病寒熱也라 {兒Y며之티 f훨~은 l續三
魚出氣하야 以溫m肉充뺏理하고 Y힘i뿔注於骨하야 補
益腦關하고 潤j뿔皮鷹하나 如뺨간홍者는 通體之皮肉爾
弱훗요 皮l처博弱則澤波觸少라 故로 日뺨행者其隨不 
滿이라 高士宗티 %在皮l협P.U發熱하고 深入於骨則發
寒이라 O校繹‘ 其地色,짧然 不與其天同色의 地는 指
地聞아니 ~p下巴라 天은 指天@놀이니 ~p前碩部位라 
짧然은 色天不澤而無神氣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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少兪가 대답하였다 “敵핍·은 骨의 根本이니, 

歡댐’이 크면 ·띔’도 크고, 願업’이 작으면 骨도 

작되 , 皮l협가 핸하고 그 뼈肉이 없으며 그 뽑 

가 無氣力하고 그 地聞에 i많j氣가 없어 天底의 

色과 같지 않아 이상하리만치 거무튀튀하니 

아것이 그 徵候입니다. 그렇게 賢가 藏弱한 

사람은 그 업’隨가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寒熱에 잘 걸립니다” 

第四節 留햄 

[J없 文】

윷냄우티 何r:J,11흉λi;善病?훨흉오 

’、兪答티 쐐理쩌 l쳐 不堅者 善까획?후나。l다 

黃帝티 갯￥ξ훔下有處乎of 

.、兪答티 ~4;11其훔下흉인앤 용視其웹1)(1)나。|다 

[校빠] 

1) 各祝其옵JI: 『甲ζ』卷八第-上에는 ‘視其츠部’ 

로 되어 있다. 

l+ 句 따】 

(1) 各視其部; 인체의 上下左右에 분포되어 있 

는 판디 리의 피부와 !JJLI처狀態와 五職의 堅

)j따狀況을 보고 ?멍뚫이 어 디에 나바날 것인 

지 혹은 어디에서 유래하였는지플 파악할 

수 있다는 말이다. I~、뻐의 이상으로 생긴 

·뼈談은 上홈JI에, 9꾸뽑R빙의 이상으로 생기는 

뼈流은 下홈JI에 증상이 잘 나타난다 

[較 註】

[ 1] 흉帝티 何YA候λi;善病痛春 ------ 欲9;11共

高下者용?兄其용” 

馬·景밟·張은 “이는 條理가 거칠고 JlJLI처이 

뻗固하지 못한 사람이 뺑證에 잘 걸린다는 것 

을 말힌 것이다. 理는 lllL肉의 文理이니, 만일 

JJ칫理가 거칠고 성겨서 微密하지 못하면 %氣

가 머물러 j핑證이 된다. 무룻 皮, Blit 肉, 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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骨은 五藏의 分部이다 }훨論에 말하갈 ‘風寒폈 

三氣가 섞여 이르러 합쳐지면 揮가 되니, 겨 

울에 이를 만나면 骨傳가 되고, 봄에 이를 만 

나변 節傳가 되며, 여름에 이를 만나면 RIK傳

가 되고, 至陰(長夏)에 이를 만나면 nlL傳기- 되 

며, 가을에 이를 만나면 皮便가 된다.’하였기 

때문에 각각 그 部位를 보면 便의 高下를 알 

수 있다. 대개 1L、뻐의 傳는 높은 데에 나타나 

고, Ht賢牌의 便는 낮은 데에 나타나기 때문 

이다.”10)고 하였다. 

I考察]

使護은 보통 그 }京因에 따라 風使, 寒偉, i설 

據로 나누기도 하고, 五I!藏의 이상을 겸하였을 

때에는 ’몹’揮, 節뺑, O따揮, nJL便, 皮揮로 분류하 

기도 한다‘ 本篇에서는 陳理와 ll!LI처의 Jjjf1:弱으 

로 外쩌가 침범하여 생기는 평誼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R쫓理와 JlJL肉이 견고하지 

못한 것은 體內 精氣의 부족으로 생기는 경우 

가 많으므로 精氣가 약하변 外%의 감촉을 받 

기 쉬워 源품이 생갤 기-능성이 높아진다 

[直譯】

黃帝가 말씀하셨다. “무엇으로 擾說에 찰 

걸렬지를 알 수 있습니까?” 

少兪가 대납하였다. “順理가 거칠고 삐肉이 

堅固하지 못힌 사람이 傳證에 잘 걸 립니다.” 

黃帝가 말씀하였다 “棒의 높고 낮음에 일 

정한 부위가 있습니까?” 

1이 ,딴; 此는 承首節而言善病따者는 其A딛MIH처!nBrlu·꽤 

之所成하니 其高下各視乎分部也라 O景파; 싸l不탤이 

면 fflj風寒i설%가 易以入也리 A之上F左右에 없實엽 
有不同이라 故로 當各祝其部라 @5長; 此는 룹맹租而 

肉不堅者善病팽也라 理者는 ~IL肉之k;理니 如rIJ.陳而
不微密則!]'~짧而웰팽라 夫皮ijl]\~J짧J骨은 五IJ짧之分部也 

라 ’멍論티 風寒i행르氣워|필하야 合而월j평니 ↓끼‘송週Jl:t 
者-찔J骨팽요 以春꽤此者寫節뺑요 以週夏此者뭘IJI&拖요 
以至l쏠週此者寫HIL使요 以秋遇此者-뭘皮傳라히니 故로 
各視其홈[IN1J知뼈之高下라 蓋心뻐之1패tr高하고 !if딸Ill\'· 
使在下也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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少兪가 대답하였다. “그 高下를 알려고 하 

면 各各 그 발병하기 쉬운 부위를 보면 됩니 

다.” 

第五節 積聚

[原文l

옳帝티 λξ홈病陽대1頻聚1)春는 何Y:).11횟ξ요 

y'兪答티 Jt鷹燒2\퍼不澤하고 체不堅1퍼淳澤(1) 야 

니 i11Jl:l:.J!1]3)陽휩惡(2) 야고 훨체%氣.짧止하야 積聚

75傷4)호래 牌띔ξ閒에 寒f짧不ik..(3) 하。r 耶흉**至•f 

연 짧(4)積짧止6빠 大聚75훨니 oJ 다 

【校勳l

1) 積聚’ 『甲Z펴卷八第二어l는 ‘積’으로 되어 있마. 

2) 皮庸博’ 『甲ζ』卷八第二에는 ‘皮揮’으로 퇴 

어 있다, 

3) 則; 統本, 金|埈本에는 이 글자가 없다 

4) 傷; 『甲ζ』卷八第二에는 ‘作’으로 되어 었다. 

I字 句解]

(1) 핸澤. 약간 축축(i웠潤)한 것을 말함. 혹 !IL 
肉이 물러 손으로 멸면 쉽게 빌라는 헨상 

으로 보기도 한마‘ 

(2) 陽뿜惡. 惡은 惡化, 失調, 變調의 뜻으로, 

陽뿜의 가능이 저하되어 있다는 말이다. 

(3) 寒溫不次‘ 次는 次序, *쩨추의 뜻으로 溫度

의 不適切을 표현한 말이대. 

(4) 補: 靈과 [司‘

I較註I

[ 1] 윷帝티 人ξ善病陽中積聚春 ’“--- 耶창稍 

포 *홉積留止 大聚73월 

馬·景휩,張은 ”皮庸가 博弱한 사람은 뻐때 

도 堅固하지 못하고 피부가 潤澤하지 못한 것 

은 血이 不足한 것이며 , j벌澤은 i옳鴻1t 많은 

것이다. 이는 그 陽몹가 박약하고 氣棄에 顧

揚。l 있는 것이기 때문에 或 外耶에 적중되어 

『靈樞‘五變』에 對한 땀{究 

체내에 쌓이게 되고, 或은 陽뽑의 온도가 적 

절하지 못하여 ;rs氣의 침법을 막지 못하게 되 

어 큰 積聚가 형성된 것이다‘”11)고 하였다. 

I考察】

本篇에서 다루고 있는 積聚의 원인은 두 가 

지이다‘ 하나는 皮庸와 MLI친이 박약한 사람이 

니, 이런 사람들은 陽붐의 가능도 좋지 못하 

여 外쩌의 침범을 당하기 쉬운데 이 쩌氣가 

체내에 停留되면 積聚가 생긴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R융몹가 餘食 등의 부적절한 섭취로 인 

하여 온도가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耶氣

의 침범을 받으면 이 ;f~氣를 물리칠 抗病能力

이 부족하여 積聚가 생낀다는 것이다, 

I直譯I

黃帝가 말씀하셨다. “陽中에 積聚가 잘 생 

기는 사람은 어떻게 전찰할 수 있습니까?” 

少兪가 대답하였다“‘皮廣가 博弱하여 潤澤

하지 않고 JlJLI최이 堅固하지 못하고 축축한 사 

람들이 잘 걸리나, 이런 사람들은 |陽뽑도 안 

좋고 陽뽑가 안 좋으면 和氣가 체내에 留止하 

여 積聚가 생가게 됩니다. 牌뿜사이에 溫度가 

11) 馬; 此는 承首節『E言횡힘陽中積聚者가 以其陽몹之 
惡也라 惡者는 햄굽不好라 蓋欲之|傷몹之惡인댄 必驗
其皮!홉之備而不j댐j뿔이니 不潤澤者는 無血也요 其l처 

不뽑而反鳳뻗澤이니 깐설澤者는 推之則移也라 如Jlt~”
其在內之陽뿜가 必惡하고 惡則風寒暑행之if!‘氣가 留
止積聚하야 以傷陽몹라 其衣食寒爛이 X不以次하니 
所以쩌氣灌至而짧積留止하야 至於大聚하야 從此而R
成봇라 @景옮; 皮!협灌者는 1쳐不뽑也요 不뼈i뽑者는 
血不足iJ1요 끼면澤者는 i혈j뿜多也라 此는 其陽뿜博惡하 
고 氣專之有劉也라 故로 或中外쩌하야 留而不去하고 
或陽뿜寒溫oj 有不以次하야 皆足致쩌而大聚起옷라 
。,따; 朱永年티 夫皮!협滿而氣不能充身澤毛하고 !침不 

堅而‘律波不能땐l澤하나 如J}:i;~lj陽몹惡이 라 蓋律淑血氣

는 陽뽑之쩨生m니 惡則,'ff‘氣짧止而成稍聚하야 乃↑흉 
빼뿜之뼈이라 若再餘食之寒溫不節하야 떼氣稍至하면 

흉n網積而大聚乃起라 夫!揚乃Riff.之合而主皮主氣하고 뿜 
乃牌之合而主[처主連이라 故로 皮!협濟mn처不탤~lj氣不 
充而i별波不掉澤돗라 氣不充而波不뱀i뽕l센휩·1'閒而I~ 
理陳하고 陳則-'fB氣留止하야 漸j뿜於陽뿜之間而成積聚 
롯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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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이지 봇하여 ~II氣가 조급이라도 침범하 

게 되먼 이 뻐氣기 쌓이고 머물리 큰 積聚가 

말생하게 됩니다.” 

第三章 體質파發病時期 

[J,i;( 文l

융숭帝티 숭llfl꺼획形(;)•I야 E'..9<11ξ용호나 願뼈其8훈(2) 

하노이야 

3↓r兪答티 先j_其lf-•f야 }까솟:11J파8훈(3)니 B훈高헤起•f고 

8훈下Jl1J짧(4)얘 용흩不F접下(5)랴오 합年휴깐한팩1 )(6) •f연 

共病!압起(7) 하니 웅調떠形쩌生病(8)이나 五變-:t.,~(,겐. 

나이다 

[校뻐I 

1) 通‘ 티沙本에는 ’造’로 되이 였다. 

[추 句 解l

(1) 病形‘ 어떤 핏病에 特徵的으로 나타냐는 

外部形態의 變化를 말함. 

(2) ll후’ 핏病이 발생하는 時댐j 

(3) 先立其年 .u、知其U용‘ 그 히l의 τ「支플 정하 

여 週氣의 變化를 계산함. 

(4) 時高則起 時下~lj해; 時高는 客王加臨에서 

客氣기 ::t氣즐 勝하는 )I頂을 말하고 맴下 

는 主氣기 客氣를 勝하는 평을 말한다. 起

는 病이 낫는다는 말이고r 始는 病oj 危%

롭게 된다는 말이다. 

(5) 階下. 조氣가 客氣플 勝하는 I째 즉 進을 

말함 

(6) 當年有術通; 衝通은 “年有所術 氣有所通”

올 말하는데, 體質이 그 해의 性質과 맞지 

않아 上術되어 '.t[I氣에 感觸되었다는 말이 

다. 예활 들면 木形之人이 ζ康年을 만나 

띤 서로 t術되어 벙이 생기는 현상을 말 

한다. 이 뿐 아니라 反悔關係에 의해서도 

病이 생기는례 예릎 들면 木形之人이 甲

B年을 당하여 엄선여김을 당하띤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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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드는 현상을 衝通이라고도 한마. 

(7) 起’ ~;病發生을 뜻함. 

(8) 因形而生病 ; 形은 五形人中 特定體質을, 

生病은 五形人o] 年連의 뇨行生克때{쭈、로 

病이 생김을 말함. 

[較 註]

[ 1] 옳帝티 .,---- 時획빽起 時下꽤짧 

馬·景옮‘黃은 “이는 五變을 總結하고 그 Iii 

吉의 時期에 대하여 질문한 것이다 먼저 그 

해의 千支를 決定하면 五i펀파 六氣가 각기 확 

립되기 때문에 그 때의 運氣를 알 수 있게 된 

다. 무릇 病者가 生王의 a솜를 만냐면 이것이 

時高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으니 起라는 것 

은 낫는다는 말이다. 만일 豪克의 떼를 만나 

면 이것은 時下이니 病은 의당 危짧롭게 된 

다‘ 六元IE紀大論에도 ‘先立其年 以明其氣’라고 

하였으니 j휠氣類十七에 자세히 나와 있다.”12) 

고 하였고, 服·校釋· 白듬胡￥는 “時高則起 時下

則해는 %설病의 發生과 發展이 外界氣f않要素와 

델전한 관계기 있는데, 迎氣學訊이l 근거하여 

氣候의 變化와 各年의 서로 다른 時序률 대체 

로 결정해 보면 各年의 不!司한 千支7t -年의 

12) 馬; 此는 承 t文而言所以成病之時하야 當l껴五變之 

紀也라 按컨대 素問六元正紀大論E 先'if_其年하야 以
明其氣니 金木水火土펠行之數와 ~暑;操i꼈lli\;I(臨il'P之 
化면 則天道可見이요 民氣可調라하니 ~D如太陽之政
은 乃辰B\之紀也니 其年펴太陽司天하고 太陰在없하 
야 有勝有復이라 民病이 其初主氣는 §.I혀陰以至太陽 
하야 댐[無所易히고 其客氣는 담少(場以~太|場히야 加
於其上히야 民病이 隨I라而生。!라 故로 ff/f高則病起하 
고 時下則病始라 n바j힘者는 方빠方復之댐며요 時下者
는 廠흉{청而復者又騎il1라 蓋病始寫起요 病危烏}읍耳 

라 h팬服不|칩下라도 當年有微通하면 其病~렐라 .景
ft:‘ 此는 j힘*-ii五쩡싼하고 而問其12ll吉之期也라 先立其
年히변 則五週六氣에 各有에f生。i라 故로 知其U츄라 
JL病週生王이면 HU時之高也리 故로 可以起니 起는 
言愈也요 ftU逢흉克이면 則時之下也니 病當危짧돗라 
六元正紀大論어l 亦日 先立其年허야 以明其氣라하니 
詳運氣짧十七。]라 O 퍼. 願閒其U훈는 病起之탬也라 

先立其年은 立其主;떨之.ff.也라 以知其時는 %1其時令
之生克也라 H좋高則起논 得生n.1而病愈也라 時下則챔 
는遇哀때mi病危也라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각기 마른 氣候特徵을 나라때니 이것을 大運

이라 하고, 每年은 또 五段階의 季節로 나뉘 

는데 이는 각기 固定的인 氣候特徵을 나타내 

니 이를 主運이라고 하며, 各年의 二F支에 따 

라 每年에 각각 다른 五種의 非固定的인 氣候

가 있、으니 이를 客運이라고 한다 이 외에 -­

年 中에 여섯 ~皆段의 기후변화가 있는데 그 

중 永遠히 不變하는 固定的인 氣候要素를 主

월라고 하고 各 年의 二F支에 따라 非不固定언 

氣候要素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를 客氣라고 

한다. 各 年이나 各 季節이 갖고 있는 氣候의 

영향온 매우 점대한데, 이 氣候塵素들은 孤立

的으로 存在하는 것이 아니라 相互作用하는 

것이나, 바로 病病어1 미치는 影響으로 아야기 

하자면 氣와 運의 關係와 主氣와 客氣間의 關

係狀況이 가장 重要하τ}. 이 러한 關係는 五行

의 生克에 근거하여 表現한 것이다. 어떤 때 

의 氣候要素논 主氣와 客氣륨륨획 相互作用이 

人體에 uj치는 영향이 더욱 클 때가 많다. 主

氣와 客氣를 가지고 이야가해보면 一年氣候의 

j폐|頂等의 情況을 파악하여 이것이 A體에 미 

치는 影響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 每年 변화 

하는 客氣가 固定不變하는 主氣 上에 加을해 

지는 현상을 客主加臨이라고 한다. 만약 客氣

가 主氣를 이기면 順이니 客氣가 上이 되고 

主氣가 下가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客氣

가 主氣에 加해지는 情況을 j上勝下’라 하고 

‘上勝下’의 JI頂은 實|漂上 當時 氣候變化가 비교 

적 적고 劇烈하지 않아 A體에 때하여 正常活

動!을 할 수 있게끔 유리하고 發病은 輕鏡하며 

횟病은 쉽게 낫는 것은 나타내냐. 。}랴한 'I' 
j兄을 ‘n훈高則起,라고 한다. 이와 반대로 主氣가 

客氣를 이기면 進이라고 하고 또한 ‘下勝上’이 

라고 하니, 이는 當時의 氣候變化가 크고 劇

烈하여 發病이 무겁고 急하며 病이 쉽게 낫지 

않음을 내타내니, 이랴한 정황을 ‘時下則짧’라 

고 한다.”13)고 하였으며 , 升波는 “詳考해 보면 

本節을 모든 醫家들이 運氣家의 말로 해석하 

『靈樞·五變‘』에 對한 冊究

13) 張· 風雨寒暑는 편行之六氣也니 六氣在外하야 以病
形故로 當先立其年하야 以知其時之六氣라 如辰JX,之
歲는 太陽司天이라 二之客氣는 乃陽明짧金이요 主氣
는 乃少陰君火니 此主氣勝臨倒之氣라 ↑힘此R;'f氣高而 
病必起라 起者는 ~~냄所謂或復還也라 ~n르之客氣는 
乃太陽寒水요 主氣는 乃少陽相火며 四之客氣는 乃廠
陰風木이요 ::t.氣는 乃太않펴土며 五之客氣는 乃:Yli용 

君火요 主氣는 乃j揚明操金이며 終之客氣는 乃太陰없 
土요 主氣는 乃太陽寒水라 ↑면8용氣下而뭘客氣所勝o] 
라 故로 其病必始라 짧는 將也라 11용氣下而不숨밟佛RIJ 
病將留止니 영P帝所짧或fl/ Jl:.if!,라 蓋風雨寒暑는 乃臨
뼈]之化니 六期環輕하야 客於形而짧病。l라 故로 必因

時氣以勝之나 t않험六氣之在外也라 @校釋. 時高則起
時下則짧는 病病的發生發展이 與外界氣候因素로 有
密에찌關{쟁로되 而tH據週氣學說하야 氣候的變化와 又
決定予各年的不同時序를 大致說來면 不同的年分이 
有不同的全年氣候總*힘致하니 這{固年度的總特徵稱짧 
大週이요 每年分成五個季節ti 고 各有固定的氣.1~特徵
하니 稱寫主週이요 按紀年的千支하고 又有每年各不
相同的依時序出現的lif훤非固定氣候하니 稱없客週。l 
라 此外에 一年之內에 還分成六個탬段하니 每個|뿜段 
有永遠不變的댐l定的氣候因素하나 稱웰主氣요 依紀年
千支而又有各階段的不固定的氣候因素하니 稱鳥客氣
라 因Jlt원Z響某年的某 固時季氣候的因素fN:多하니 這此
因素又那不是孤立휴在而是相互作用的이니 就￥|*§病
的影響來說하야 以氣與週的關係f!l主客氣之ra1的關係
狀況薦最重要라 而這些關係是根據五行的生克來表現
的이라 某一時!후的氣候因素는 尤以主氣客氣相互ff用
對A體影響更大라 若把主氣和客氣合起來히변 就能更
具體tlll推뼈l)c一年氣候的펀|명等情況하야 以뻐I]知뿔'JA體 
的影響이라 每年輸輕的客氣1W在[j'iJ定不變的主氣上을 
便稱행客主加&낌이나 若客氣勝過主氣하면 就稱f용順이 
니 J'1、客氣짧上。l요 主氣寫下라 這種客氣1J[腦f主氣

之上매情況을 就是上勝下요 而上勝下的順은 寶縣上
標志當H풍氣候獲化較4、하고 不없lj烈하야 뿔Jλf뽕來說에 
有fl]手機體的正常活動하야 發病輕繼하고 ?뒀힘易愈하 

니 這種情況을 就是時高«IJ起라 反之하야 若主氣勝過
客氣則稱寫述이요 也就是下勝上이니 標志當n낸的氣候 
變化大而劇烈하야 使A體發病重急하고 病不易愈하니 
這就是時下則썼的意思라 。白話解‘ 而且在←→年的氣

1및며에 有主氣和容氣的~~IJ이라 王氣j평主R;'f之氣나 
用來說明四a;f二十四節氣的iE常規4벌이요 客氣는 是指
U냄유氣{야的異품變IL니 E’tll主氣的덩되定不移원井不相 
l뢰。l라 如果把主氣和客氣加起來변 就能更具體찌띠推폐j 

∼年氣候的進順等情i兄。l니 從규jjf쩔測對A關的影響。} 
라 也就是每年輸轉的客氣加在固定主氣之上을 f혔稱웰 
客主加臨아니 如客氣的力量이 勝過主氣的을 稱寫JI명 
(上B했下)이니 j順則代表本年氣候的異常힘不太大하야 
對A體來說에도 發病뺨而繹요 也就是本節所짧時高NIJ 
起的意思라 相反며으로 .±氣的力量이 勝過客氣的力
量을 稱寫述(下勝 !:.)이니 遊則i-1;'.表本年氣{찮異常~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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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나 週氣說은 康代 以後에 나온 學說이 1-J . 

이 학설로 解釋하는 것은 不可하다. 반드시 

디른 뜻이 있을 것이냐 훗날의 바륜 考察을 

기다댄다.”14)고 하였다. 

[2] 짧不l랩下 합1¥-휴後fi쩍 共病,파웰 ££調E젝 

形1퍼生病 죠變츠-~t'..~ι 

馬·景옮·쉰校釋은 “비꽉 哀克에 빠진 시기 

는 아니리도 그 혜와 얘術됩이 있으면 쩍氣에 

김촉되어 病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는 上節

에서 말한 起의 뜻과는 마르다‘ 예를 들면 水

火가 相衛하면 火는 水를 두려워하고 金木여 

相術하면 木은 金을 두려워하게 된다. 그러나 

火가 勝하면 水도 病이 들고 木이 勝하면 金

도 病이 뜰기 때문에 金形之人이 r王年에 도 

리어 병이 드는 경우도 있고 木形之人이 '¥己

年에 도리어 병이 드는 경우기 있으니, 이것 

을 ‘因形生病’이라고 하는데 이 것이 五種病變

。1 벨·생하는 뼈紀이다.”15)고 하였고, 

~~은 “뻐下는 |陽뽑사이에 I떠入되어 積聚를 

i핏大하야 對人ff뿔來5행에 發1i침필而急이요 也就是本節
所;\\'I바下WJ?i임的휠‘思리 

14) 체波’ f;i,:컨대 本節을 챔家拉J:Ji떨氣家之言而解之라 
然이나 j뽀氣之~)t은 µ}j주햄以後하니 乃不可以彼MJlt

요 必~IJ껴義之)jl[存하니 f~I~건} 
15) 馬. JI.其|젠形而生病은 "!lll木形之Arm病於rX:찢之if.이 

니 J'J죄행以짜五쨌之紀따라 --景댄‘’ 페t非혔克F십下之 
||￥나 rm"F;꺼所짜이변 디 lj氣有所通하야 其病亦因而起

하니 此는 ~I' Ufri之!”r1111起따라 1l1J水火뼈f꾀하면 火캠 
f~水하고 金木相뼈f하띤 木햄많金이라 然이나 火牌則
水꺼;'H쳐히고 게\싸I씨싼亦病이 2-) 放5'. 有以金形之A而
lι채於 j→王f「켠l히고 저‘以木形之AifTT反病於대己年원 
히니 f칸fi\'lliillfYl.病이니 Ji햇之紀t!1라 。 ;r\':‘ 폐n치원 

1、- ?함 ·ff1J!r週 其1펴必起는 따I:~~흉때之時나 而當其年
有f#1Mll페!양빽이변 其4펴꺼;”’f必、起라 起는 病↑·r-m라 
是펴IW당jfrj!l病 五變之紀也논 因其Jf~I펴띠生病이 五
뺏之째紀ill바 O校釋‘ D'JJf;rru:t病의 形은 rnA本身
o~fi行[협껴-이라 ,J,·AtN據人쁨的氣J뻐하야 뼈A分成]조 

해했i펜히야 分別以五↑rJJHLlff~J염이라 如木Jf;之人 土
Jf;之A쁨 不同썼l웬o(]A이 在不同的II농r.r1꿇에 由手五
行!/c파하야 li{h/<쩌係미평致14~꺼지윤 ~ri꽤之|젠形而生病 
이라 frnrw찌꺼뻐係m金形之A。l 1폐予 l 王年(!꿇木)하 
고 及木形之人;!힘f뿌己年(/협土)等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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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는 것이다. 衝通이라는 것은 五運之氣가 

모두 外部로 나와 그 病氣를 없애논 것이다. 

예를 들면 太陽寒水司天에 五運o] 太宮土運역 

먼 內의 運氣가 六氣를 이가고 있기 때문에 

病이 생갈 수가 없다.”16)고 하였다. 

I考察l

16) 帳. 떠下흉는 [집於H~뿜之fH1때lttt혁聚m라 衛運협는 

五면-之氣週出於外mi↑f펴k其病氣.m라 trn太陽寒*司天
띠五얹乃太宮土連이면 JJt在內之~氣勝之라 故로 病
亦不能留1t也라 蓋六氣在外하야 以應天之프陰三陽하 
고 五헬主며히야 以應地之五行/、之五輝하니 此爛氣

勝歲氣라 故로 雖不P쉽下하야 病짧止於外者라도 까、能 
僅J通ITU散이라 蓋六氣‘는 主J+[i종於上下하고 五j펀은 드E 
:±l於外內者111라 是듬임因形而生病 Ii變之紀也는 夫皮
盧l!ILIJ#B形이니 ll#者는 皮鷹llJL양}之文理니 乃營衛出
入之道路나 此는 病形而不病氣者也라 如病氣~lj與營

術!Mi히야 fi於內而與塊O鬼飛揚용요 如f망i없於血빼filj 
入爛뼈하니 뭘內所因옷라 此는 病形而不病氣니 亦不
t엽於服며이랴 故5'. ~fl핑서;써、쇄됐熱留찌!積聚Ii.챔之ii척 

이 ~p'쉽於內호대 l~傷H왜뿜之법}과 춰!郭之"1하야 而不
及於9敵땀라 此奇tilff:i益이· 或病形하고 或病氣하고 或
i없於血ii&하고 或入於O끓뼈하야 病之變{L 不可勝數tl2
려 是以로 陽寒論六篇에 首응命三陰三陽之氣하야 以及

六經之짧이라 然이나 亦有病形jflj不病氣원-라 ~Ji:호 * 
l場篇"PB 形作傷*이라 蓋在天成氣하고 在t也成形하 
니 此天地之生命이 所以立形定氣rm視좁天者-니 必明
乎此라야 빠病人하야 以#체꺼%之다JA。1 或r혀氣 或病形

或뿜於JinJ!IR 或入於雄|뻐하야 以知病之l땐필파 A之死
生者니 必明乎此라 朱永{f.티 素ro1歲jfilf;었篇에 有客氣

勝主氣而~fl:病者와 主氣8했客氣而웰R病캅하고 有六
氣將五iIITTI껴民病者와 ]조週勝;、氣rru~K험者하니 此
는 #칩옮j흉;m之太過不及也라 此댐픈 論A之!li_j:l\).J뿜뺑 

와 )때f펌寒暑之氣가 術1휠毛而入.IJJ:i理짜五變之病이라 
故로 힘f主氣J씨腦之t!J- 主몫?뽑논 홈身中깎此六氣띠상 

於天之때|댐也라 朱衛公티 똥t:1i는 츠陰二]좌之氣니 相
將出入之쏠氣衛氣츠행i면會:JC월之氣하야 所以充行於
皮圍띠L빠之Fill히니 d배힘形f떠不病氣라 故로 햄此形中 
之|쓸陽하고 合Jlll時之六氣以將쩌하니 若病氣WJ又有氣
之變떻찾라 111.끼 l之티 **|쏠陽써IJ論티 氣傷뻐하고 形傷

뼈하나 先痛iffi後|폐휴는 氣i易形也요 힘l펄而後Jrfi휴는 
形傷氣:1:!1라하니 蓋形舍氣하고 氣歸形이라 故로 病形
。]면 必及於氣하고 1혐氣엔 必及於形"'라 Jl:t피[은 論
病形而不病氣니 蓋陰l陽之道는 검有形하고 有無形히 

며 有經常혀고 有變易이라 高士宗티 理者는 lk:»혈빼 
K땀之文理ill라 蓋在外는 7~SU협nil찌之文I뽀요 在內논 
乃빼뼈쳤|흉之文理라 故로 짧止而Jl\tt팩聚정;-는 在1뼈j빠 
싹之줬!행이라 故로 乃傷싸몹之間而不涉於腦Iliff폈頂춰 
니 連於9융뽑之엽뺑。]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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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高~Jj起 時下則짧”를 馬·景옮·黃 등은 運

氣相臨의 盛哀로 설명하고 張·校釋· 白話解 등 

은 客主加臨으로 풀이하고 있는데 반하여 판 

波는 運氣學說은 훔代 以後에 출현한 것이므 

로 運氣說로 이 대목을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였다- 사실 運氣學說의 起源을 考

察해보면 판波의 見解에 -理가 있다. 運氣學

說은 東漢이나 東漢以前에 起源하였다는 學者

도 있고, 鍵普以後나 홈代에 발생하였다는 學

者도 있으므로 運氣學說의 立場으로 본 句節

음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 運氣學에 

서는 ‘高下’라는 用語를 잘 쓰지 않는 것도 이 

를 증명한다. 高下를 運氣學과 연관시키지 않 

고 高를 氣運이 B王盛한 時期, 下를 氣運이 흉 

弱한 時期로 單純化하여 해석하는 것도 괜찮 

을 것이다-

I直 譯l

黃帝가 말씀하셨다. “내 病形에 대하여 들 

어서 이미 알고 있으니 願컨대 그 시기에 대 

하여 튿고자 합니다” 

少兪가 대답하였다, “먼저 그 年을 세워 그 

時를 알아야 하니, 時가 높으면 병에서 일어 

나고 時가 낮으면 위태롭습니다. 비록 時가 

낮을 때가 아니라도 그 해에 衝을 당하여 通

함이 있으면 그 病이 필히 발생합니다. 이를 

체질에 따라 病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니, 五

變의 鋼紀입니다-” 

N. 結論

1. 第一章의 ‘留痛’은 ‘留庫’의 誤字로 보인다. 

皮뼈의 ‘皮’를 校釋에서는 樹木의 껍질로 보 

지 않고 離의 뜻으로 해석하여 , 皮뼈를 나 

무 재질이 견고하지 못함을 형용한 것으로 

보았으나, 皮를 樹皮로 보고 해석해도 전체 

적인 문장의 뜻을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 

『靈樞·五變』에 對한 隔究

으므로 樹皮의 뜻으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 

으로 보인다. 

2. 第二章 第--節의 ‘뼈’이『甲ζ』卷十第二에는 

‘觸’으로 되어 있는데, 文義上 이것이 맞고, 

‘觸肉不堅而無分理 理者*且理 租理而皮不徵

者 勝理院’가 『甲ζ』卷十第二에는 ‘閒l최不堅 

而無分理者 |최不堅 鷹*且而皮不徵者 勝理院’

로 되어 있는데 文義上 이것이 맞다. 風廠

은 內經에 세 군데 나오는데 명 칭은 같으나 

그 機轉과 在狀은 다 다르다 陰陽別論의 

風新은 廠陰(llf) 과 陽明(몹)의 이상으로 發

病한 것으로 驚縣, 背痛, 善U意, 善섯을 主꺼E 

狀으로 한다. 이는 風木이 뿜土에 惡影響을 

미친 것이어서 風新이라 한 것인데, 木R王乘

士의 機轉에 의하여 발병하였으므로 統딴理 

氣시키는 방법으로 和解하여야 한다. 評熱

病論의 風廠은 太陽에서 感受된 風%가 그 

表홍經인 少陰으로 파급되어 發病된 것이 

다. 太陽과 少陰이 合病되어 上熱下寒의 病

證을 보이므로 風廠이라고 하였는데 이때에 

는 表훌를 雙解하여야 한다 本篇의 風!新은 

勝理가 약하여 風%의 침범을 막지 못하여 

발병한 것으로 表虛證으로 볼 수 있다. 發

熱, 惡風하면서 自규이 심하므로 그 정도에 

따라 桂技場이나, 玉햄風散, 補中益氣場證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3. 第二章 第二節의 ‘長衝直揚’의 ‘衝’은『甲ζ』 

卷十一第六에 ‘衝’으로 되어 있고, 『靈樞 • 

論勇』에도 역시 ‘衝’으로 되어 있는데 文義

로 보아 이것이 맞다 消、痛은 消浪을 말하 

는데 內經에서는 열일곱 군데에서 언급을 

하고 있다. 댐、因別로 살펴보면 다음 네 가 

지로 요약된다 ~EI.i:t한 음식불의 太過, 뼈에 

寒%가 침범하여 律波을 氣化시키지 못하여 

발생하는 경우. 휩中에 熱이 熾盛하여 律波

을 소모시켜 llJli처을 마르게 하는 경우, 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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熾의 柔弱으로 발생하는 경우이다. 

4. 第二章 第三節의 ‘1j、骨弱肉’은 뒤 에 ‘色不-’

3字가 탈락된 것으로 보이고, ‘然後’가『甲ζ 

』卷八第--上에는 ‘然’으로 되어 있는데 文義

上 이것이 맞디. 寒熱은 뽑의 陰陽이 不足

힌 }표勞寒熱을 발한디 받lj'~~이 不足하면 寒

氣가 발생하고 뽑陰이 부족하면 虛熱이 발 

생하여 寒熱짧이 생긴다 또한 뽑은 先天의 

댐本으로서 띔氣기· 碼챔되면 삐 대가 작고 

!IJLI최이 ~!X弱하여 外쩌에 !현觸되 기도 쉽다. 

5. 第二뭔 第四節의 뺑證은 보통 그 댐、因에 

따라 風짜, 寒便, i웠陣→로 나누기도 하고, 五

O熾의 이상을 겸하였을 때에는 읍’傳, 1$1힘, 

”If뺑, R떠후, 皮極로 분류하기도 한디 . 本篇
에서는 !}훗理외 !IJL肉의 祝弱으로 外쩌가 침 

범하여 생기는 悔禮을 언급하고 있다. 

6. 第二한1 第五§↑j에서 다루고 있는 積聚의 원 

인은 두 기지이디 히니는 皮I펀외 mu최이 

박약힌 사람이고, 또 하냐는 陽뽑가 飯食

동의 부적절한 섭취로 쩌氣름 묻리칠 抗病

能力이 부족히여 {責聚가 생긴다는 것이다. 

7. 第츠펠의 “時高則起 時下則쇄”른 馬·景 l봐· 

꾀 등은 週氣相臨의 盛哀로 설명히고 張·校

댐·白듬쩨￥ 등은 客主加따Ir으호 풀이하고 있 

는데 반하여 -J'J波는 運氣學說은 居代 以後

에 출현한 것이므로 運氣說르 이 대목을 해 

삭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였다 高下

닫 j띤氣學과 연관시키지 않고 高룹 氣連이 

HI盛한 n훈첼n. 下른 氣連이 哀弱한 時期로 

운쉰純化하여 해석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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